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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가 심리적 행복감 및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가활동 관여도에 대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은식
공주대학교 생활체육학과

Impact of the Motivation for College Students to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ies onto Psychological Happiness and the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Focusing on the Moderate Effect upon the Level of 

Involvement in Leisure Activities

Eun-Sik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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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와 심리적 행복감 및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여가활동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의 대학생 3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고, 수집된 자료는 AMOS 23.0과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 중, 지적동기, 사회적 동기, 휴식적 동기 요인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 중, 사회적 동기, 인지적 동기, 휴식적 동기 요인은
학교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 여가활동 관여도의 조절효과는 [휴식적 
동기요인→심리적 행복감], [사회적 동기요인→학교생활 만족도], [인지적 동기요인→학교생활 만족도], [휴식적 동기요인
→학교생활 만족도]의 경로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가 심리적 행복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동기와 심리적 행복감,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에
서 여가활동 관여도가 조절효과를 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의 심리적 행복감과 학교생
활 만족도는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참여 동기 수준
을 더욱 높이기 위한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을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실천된다면,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은 질적 수준의 향
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from the level of involvement
in leisure activities on the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motivations to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ies, their psychological happines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For this study, 332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the Gyeonggi-do area were surveyed, and the data gathered were analyzed
using the AMOS 23.0 and SPSS 23.0 statistics program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motivations of college students to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ies, intellectual motivations, social 
motivations, and resting motivation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 on 
psychological happiness. Second, among the motivations of college students to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ies, social motivations, cognitive motivations, and resting motivations had a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 on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Third, the moderating effects from the level of 
involvement in leisure activities were significant in the following pathways: [resting motivation → 
psychological happiness], [social motivation →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cognitive motivation →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resting motivation →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Keywords : College Students,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ies, Psychological Happiness,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Involvement Level in Leisure Activities,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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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학은 단순히 학문과 지식을 익히는 곳이 아닌, 대학
생들의 전반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곳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생들은 대학을 취업의 좁은 문
턱을 통과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갖추는 곳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대학생활에 비교적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이
다.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것은 학생들의 중도탈락을 방
지하고 성취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더 나아가 
졸업 후의 삶에도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과 관련이 있
다[1].

따라서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
방면으로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대학생의 여가
활동이다. 대학생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전 단계에 필
요한 자기개발 및 삶의 의미와 보람을 스스로 찾고자 하
는 강한 내면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다. 또한 지적 능력을 
개발하려는 노력과 함께 원만하고 폭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기발견을 통한 생활방식을 터득해 나가는 
데 있어 다양한 경험과 여가활동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대학생에게 주어진 여가활동의 적절한 이용은 학업능률
의 향상,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욕구충족 및 스트레스 
해소, 휴식, 취미생활 영위 등 자기표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겠으며, 여가시
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 그리고 대학
생활의 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2]. 

여가학 분야에서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어떤 요인들이 여가활동 참여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가 관심주제가 되어왔으며, 
여가행동 참여에 관한 가장 기초적 문제 중의 하나는 동
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3]. 동기란 유기체
가 특정 행동을 일으키고 유지하게 만드는 요소로서 행
동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4]. 
즉 참여 동기는 어떤 목표를 향해 행동을 지속적으로 활
발하게 촉진시키는 내적 원동력이 되므로 외적으로 표현
되는 행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개념이며, 의
사결정의 욕구충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핵심 요
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가활동 참여 동기의 경우 여
가경험에 앞서 자신이 어떤 여가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의식 혹은 무의식적 이유라고 할 수 있고, 여가연구에 있
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여가활동에
서의 참여 동기가 사람들의 여가행동 참여방식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여가참여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5]. 따라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참여 동기가 여가활동 참여 행동과 
여가 만족, 여가 제약, 생활만족, 심리적 행복감 등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참여 동기와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여가활동 참여는 심리적 행복감과도 관련되어 
있다. 심리적 행복감이란 여러 가지 요인들이 통합적으
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정서·인지적 상태로 정의된다[6]. 
이러한 심리적 행복감은 주관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 결
정되어지며, 인간의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전반적인 평
가로서 생활만족의 성분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7]. 그러
므로 여가활동을 통한 여가만족이 높은 사람은 결국 자
신의 삶의 질 즉, 심리적 행복감도 높아지는 것이다.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가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여가활
동 참여 동기와 관련지어 다양한 심리적 변인간의 효과
를 검증하였지만, 참여 동기와 심리적 행복감과의 관계
를 규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가 심
리적 행복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
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여가활동 관여도의 조
절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여가활동 관여도는 개인의 
여가 행동의 특성을 결정하고, 특별한 자극이나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동기, 자극, 혹은 관심의 상
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참
여를 위한 통제력 또는 의사결정력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의 여가경험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요소로 간
주된다[8].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참
여 동기와 심리적 행복감 및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에
서 여가활동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심리적 행복감과 학교생
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
하고, 더 나아가 대학생들이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여가활동 참여 동기
산업사회에서의 여가활동은 노동에 대립하는 개념으

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Neulinger(1982)는 
‘여가’는 보통 노동의 개념과는 반대이나 경우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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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동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자유의지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의 개념과
는 다른 특징이 있음을 밝혔다[9]. 이런 여가활동은 창조
적인 측면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오락적 측면, 그리고 휴
식적 측면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여가의 경우 문화적, 사회적인 측면과 역사적인 
현상 등이 포함되므로 시대별, 문화 환경별로 이를 고려
하여 학자마다 다양한 개념정의와 해석을 제시하였다
[10,11]. 이 때문에 여가활동의 유형 역시 다양하게 제시
되고 있다. 여가활동 유형과 관련하여 Godbey(1994)의 
연구에서는 시간과 활동, 마음의 상태, 존재로써의 여가
로 개념의 특성에 따라서 여가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10], 또한 Iso-Ahola(1980)에서는 여가활동에 참여하
는 여가행위의 형태를 ‘하는 여가’와 ‘보는 여가’ 로 구분
하기도 하고, 이런 여가행위를 세분화하여 스포츠 활동, 
공작적 활동, 사회적인 활동으로 나누었다[12]. 이는 여
가활동 참여자의 연령, 성별, 시설이나 환경, 여가활동 
장소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 것이며 일관성 있는 준거를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Mckechnie(1974) 역시 
여가활동 방법에 따라 재료를 이용한 공작적 여가, 손을 
주로 활용하는 조작적 여가, 일상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생활적 여가, 그리고 참여자의 지적욕구 충족을 위한 
지적여가 및 활발한 신체활동을 바탕으로 한 스포츠 여
가 등으로 구성하였다[13]. 

여가활동과 참여 동기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가활동 유형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
부(2014)가 여가활동 유형을 문화예술관람활동, 문화예
술참여활동, 스포츠관람활동, 스포츠참여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등의 8개 유
형으로 분류하고 있다[15].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일상적인 여가활동보다는 특정한 유형 즉, 스포츠참여활
동 유형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 대하여 참여 
동기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다. 또한 여가활동 참여 동
기의 경우에도 여가활동의 유형보다는 주로 연구대상인 
참여자의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특히 Beard와 
Regheb(1980)은 여가활동 참여 동기를 야외활동, 대중
매체, 문화활동, 사회활동, 스포츠 활동, 취미활동 선호
형 등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여가활
동 문항에 관한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기반으로 체계
적인 검증방법으로 추출한 것이다[14]. 이후 Beard와 
Ragheb(1983)은 참여 동기에 대한 연구 결과 4가지 요
인인 지적 요인, 사회적 요인, 인지적 요인, 휴식적 요인
으로 분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15]. 지

적요인은 개인의 학습사고 심미적 동기를 포함하여 순수
한 정신적 활동, 사회적 요인은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
들과 관계형성을 통해 얻는 우정, 친밀감, 존경 등 대인
관계의 욕구를 충족, 인지적 요인은 개인의 도전의식과 
성취욕구, 문제해결능력과 경쟁심, 휴식적 요인은 스트
레스와 휴식이 포함되며 부정적이고 많은 자극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로 분류하였다[16]. 

스포츠활동 참여자,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자, 공공시
설 이용자, 일반인, 직장인 및 학생들과 같은 불특정 다
수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여가활동 참여 
동기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17]. 대학생들의 여가
활동 동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여가 참여동기가 여가만
족에 미치는 영향[18-21]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2.2 심리적 행복감
심리적 행복감이란 욕구가 만족된 심리적 상태 혹은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가치관으로
서 행복감이 성취된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21], 다
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인지적, 정서적 상
태이다[22]. 이 용어는 주관적 행복감, 심리적 안녕감 등
과 유사개념으로 혼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명확한 정의나 
구분은 어렵다[23]. 

Csikszentmihalyi(1990)의 몰입이론에서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재미 및 즐거움을 제시하
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즐거움을 
느낄 때 심리적인 행복감을 경험한다고 주장하였다[24]. 
또한 Kimiecik과 Harris(1996)는 즐거움이란 긍정적 
지각행동 및 자신감의 본질적인 목적을 이행하도록 이끄
는 심리상태라고 하였다[25]. 자신감은 자신이 어떠한 일
을 행함으로써 일을 성공적으로 달성했을 때에 자부심이 
생기며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는 것이다[24,26]. 심리적 
행복감은 적극적인 신체활동과도 중요한 관련이 있으며, 
신체적 활동의 경우 기분전환에도 도움을 주어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감소, 자기만족감, 통제력 강화, 자신감 증
진 등에 도움을 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
다[27]. 

심리적 행복감에 대한 선행연구로, 김유진과 정민정
(2008)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직무만족도 및 심리적 행
복감 간의 관계연구에서 심리적인 행복감을 단일요인으
로 구성하였으며[28], 김선과 최재희(2013)는 생활체육 
무용참여 노인들의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행복감, 그리고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서 심리적 행복감
을 성취감과 만족감 2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29].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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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2018)은 심리적 행복감을 단일요인으로 측정하여 
항공사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여가경험이 심리적인 행
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여가경험 하위요
인 중 일상탈출과 효능감 지각이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30]. 이는 여가경험
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본인이 즐기고 행동하는 것
에 관해 느끼고 인지한다면 개인의 삶까지도 전이되어 
심리적으로도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인
의 업무환경이나 직무 등에서 벗어난 즐거움을 경험하고 
새롭고도 신선한 여가활동의 자극을 통한 일상탈출이 심
리적인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2.3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과정 

중 나타나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학생의 개인적인 선
호감정을 의미한다[31].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 관한 
전반적인 애착 또는 호감 정도와 같은 학교생활 전반에 
관해 학생들이 느끼는 긍정적 감정을 학교생활만족도라 
볼 수 있다. 

학교생활은 크게 보면 학교라는 공간에서 체험하는 동
아리활동과 특별활동 등을 모두 포함하며,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기숙사 활동, 학과 내 활동 등 교내에서 겪
는 모든 경험을 포괄할 수 있다[31]. 즉, 학교생활이란 학
생들이 학교 안에서 직면하는 상황 및 갈등을 해결해가
는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
에서 학교생활만족도는 ‘현재 속해있는 학교환경에서 행
정적, 생활적, 개인적, 학업적인 활동부분에 관해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 평가의 충족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32]. 
대학교에서의 학교생활만족도는 미래에 관한 목표 및 동
기부여에 영향을 주어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 주는 핵심
적인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33].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하거나 불만족하게 되는 요
인은 개별적 혹은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대학교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경험했던 학교생활
과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의 낯선 환
경에 적응해가며 교수, 친구들과 대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그 안에서 학생 개인이 느끼는 만족이나 불만족
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만족 및 불만
족은 학생에게 발생한 상황 또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
어 학생의 개인적인 느낌이나 생각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31].

따라서 학교생활만족도는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영향
을 받는데, 이러한 영향 요인으로는 개인수준의 변인, 학

교차원의 인간관계와 문화, 구조, 정책, 환경 등을 들 수 
있다[31]. 또한 학교생활은 기본적으로 학업이 중심이 되
므로 학교생활만족도는 학생의 학업 성적과도 관련이 있
다. 김주연(2009)은 수업에 대한 내용과 질문, 학습활동 
등과 연관된 활동을 통해 느끼는 만족감을 수업 및 학습
활동 만족이라고 하면서, 학업성적과 학교생활만족도가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34]. 또한 이는 학업성적
이 낮은 학생보다 높은 학생이 학교에 적응을 더 잘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2.4 여가활동 관여도
관여는 개인의 어떤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의지이

자, 특정행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적인 태
도 상태를 의미한다[35]. 또한, 관여의 주체는 개인이며, 
지각된 자극에 대한 해석은 개인의 관여 수준에 의해 결
정된다[36]. 이 이론은 개인의 태도와 관련하여 사물을 
판단할 때 생기는 왜곡의 문제와 판단의 과정, 태도 변화
와의 관련성 등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의의를 가진다[37].

관여도는 특정한 계기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순간
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속성
을 포함하고 있는 정서적인 상태를 의미한다[38]. 이러한 
관여도의 개념은 소비자의 특성 및 행동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행동탐색 및 정보처리, 
행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39]. 즉, 동일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관여도 수준에 의하여 소비자행동이 결
정되고 결과의 원인 또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하여 관여도
를 통해 소비자들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그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형태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40].

관여도는 광고와 마케팅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고 점차 여가 관련 연구로도 확장되었다. 여가 관련 연
구에서 관여도는 여가행동을 단순히 활동 참여 또는 횟
수 등과 같은 계량적인 측면에서 검증하는 것이 아닌 여
가활동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서 관광과 여가가 
차지하고 있는 관계성 및 가치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
미를 지닌다[41]. 최성범과 박승환(2010)은 다양한 여가
스포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여가관여도가 여가만족과 참
가지속의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42]. 김승수(2012)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가관여도의 수준에 따라 여가몰입도에 차이가 있는 것
을 밝히고, 여가몰입에 여가관여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고 설명하였다[43]. 이흥연, 박용희와 최성환(2012)
은 대학생의 진지한 여가와 일상적 여가 구분에 따라 여
가 태도와 여가활동 관여가 향후 여가참여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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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44]. 김선희와 강현희(2012)
는 대학생들의 여가관여도에 대한 연구에서 여가관여도
와 대학 내 인간관계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45]. 

2.5 선행연구
2.5.1 여가활동 참여 동기와 심리적 행복감 간의 관계
특정 여가활동 참여 동기와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아웃도어 및 스포츠활동에 대한 연구, 특
정 연령층의 일반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 특정 연령
층의 특정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전진욱과 허
재성(2021)은 캠핑 참여자들의 참여 동기가 심리적 행복
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46], 최진아(2020)
는 배드민턴 동호인의 참여 동기가 심리적 행복감에 긍
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으며[47], 박민주(2017)는 등산
활동 참여자의 참여 동기가 심리적 행복감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48]. 

노인층을 대상으로 파크골프, 댄스스포츠와 같은 여가
스포츠 참여 동기가 심리적 행복감이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본 선행연구들에서도 참여 동기가 심리적 행복감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9].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남인수, 남경완과 김
종철(2009)이 남자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동기 중 휴식
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가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밝혔으며[18], 한학진(2014)의 연구에서는 여
가활동 참여 동기 중 정서적 안정성 요인과 자아성찰성 
요인이 행복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50].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는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측된다. 

2.5.2 여가활동 참여 동기와 학교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여가활동 참여 동기와 학교생

활 만족도 간의 유의한 영향 관계가 확인되었다. 홍진배
(2013)는 중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동기와 관여도가 
여가만족과 학교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요인이라고 하였다[51]. 김한중, 이승만과 이철화
(2020)는 여가 스포츠 참여 동기를 건강지향, 자기개발, 
가정지향, 취미오락 요인으로 도출하여 고등학생의 여가
스포츠 참여 동기가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
다[52]. 분석 결과, 여가 스포츠 참여 동기가 생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생활 만족이 학교만

족, 가족만족, 사회만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만
족과도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생활에서도 여가활동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며 개인의 대학생활만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32,53]. 
어재석과 정광령(201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여가 
스포츠 참여 동기가 생활 만족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53]. 대학생의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동기는 건강지향, 사교지향, 자기개발, 가정지
향, 취미오락 요인으로 도출되었고, 사교지향형 동기가 
생활만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학진(2014)은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를 
정서적 안정성, 자기표현성, 자아 성찰성의 세 요인으로 
도출하고, 자아성찰성 요인이 학교생활 만족에 긍정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50]. 이건철(2019)은 
대학생의 여가스포츠 참여동기를 즐거움, 건강체력, 컨
디션, 외적과시, 사교 요인으로 도출하고, 대학생활만족
은 학교만족과 교우만족으로 도출하였다[54]. 분석 결과, 
여가스포츠 참여동기의 모든 하위요인이 학교만족에, 즐
거움과 컨디션 요인은 교우만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가 학교생활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2.5.3 여가활동 관여도의 조절효과
민웅기와 김상학(2014)은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여가제약이 여가활동 참여 및 여가만족에 미치
는 영향에서 여가관여가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음을 규명
하였다[55]. 김성권과 이희찬(2016)은 오토캠핑장 방문
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용객의 캠핑 관여도에 따
라 오토캠핑장 선택속성이 방문객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 캠핑 여가활동에 대한 관여
도의 조절역할을 실증하였다[56]. 강명보와 문상정(2017)
은 여행자를 대상으로 진지성 여행 및 삶의 질과의 관계
에서 여행자아관여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한 결과, 
진지성 여행과 여행자아관여의 상호작용항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57].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는 심리적 행복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라 볼 수 있으며, 여가활동 관여도의 수준에 따
라 이러한 영향관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
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변인간의 관계 규명을 통하
여 대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여가활동의 필요성을 
시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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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가 심리적 

행복감 및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간 관계에서 여가활동 관여도에 대한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연구가
설과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H1.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는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는 학교생활 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와 심리적 행복감 
및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여가활동 관여도
는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H3-1.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와 심리적 행복감
의 관계에서 여가활동 관여도는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H3-2.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와 학교생활 만족
도의 관계에서 여가활동 관여도는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학생

을 대상으로 한다. 2022년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을 수집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회수된 339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3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AMOS 23.0과 SPSS 23.0 통계프
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3.3 측정도구
3.3.1 여가활동 참여 동기
여가활동 참여 동기의 측정도구는 Beard와 Ragheb 

(1980)가 개발[12]하고 원형중(1989)이 번안[58]하여 사
전검사를 통해 신뢰도가 검증된 LMS(Leisure Motivation 
Scale)를 기초하여 장태혁(2016)이 수정·보완한 척도이
다[59]. 문항은 총 32문항으로 구성되며 지적 동기, 사회
적 동기, 인지적 동기, 휴식적 동기의 총 4개 하위요인으
로 이루어져 있다. 여가활동 참여 동기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값을 도출한 결과, 여가활동 참여 동
기 전체는 0.896, 하위요인인 지적 동기는 0.795, 사회
적 동기는 0.663, 인지적 동기는 0.864, 휴식적 동기는 
0.703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
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
가 높아질수록 여가활동 참여 동기 수준이 높음을 의미
한다.

3.3.2 심리적 행복감
심리적 행복감은 Waterman(1993)의 PEAQ(Personality 

Expressive Activities Questionnaire) 및 Ryff(1989) 
개발한 심리적 행복감(The Scale of Psychological 
Well-being)척도[60,61]를 바탕으로 한 정태연(2018)
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30]. 심리적 행복감
은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값을 도출한 결과, 0.840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
지의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심리적 
행복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3.3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는 국가고객만족지수(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의 ‘대학교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지와 이정윤(2009), 나길주와 나은하(2019)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32,62]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대학생활, 대학 교육
의 질, 대학 행정·복지 서비스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대학 교육의 질과 대학 행정․복지 서비스 요인은 대학
교에 대한 만족도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
한 전반적인 대학생활 요인만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역
문항 1개를 포함하여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
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값을 도출한 결과, 0.862
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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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S.T
β S.E. t-value

Conce
pt 

reliabil
ity

AVE

Intellectual 
Motivation

→ IM 1 .644 Fix -

.888 .617
→ IM 2 .699 .081 12.799 **

→ IM 3 .509 .097 8.033 **

→ IM 4 .681 .093 10.214 **

→ IM 5 .752 .095 10.991 **

Social 
Motivation

→ SM 1 .518 Fix -

.841 .570→ SM 2 .594 .161 6.695 **

→ SM 3 .507 .164 6.153 **

→ SM 4 .571 .169 6.570 **

Cognitive 
Motivation

→ CM 1 .730 Fix -

.925 .712
→ CM 2 .750 .073 12.993 **

→ CM 3 .743 .075 12.882 **

→ CM 4 .745 .080 12.918 **

→ CM 5 .772 .079 13.382 **

Relaxation 
Motivation

→ RM 1 .689 Fix -

.840 .569→ RM 2 .638 .091 9.473 **

→ RM 3 .577 .088 8.648 **

→ RM 4 .612 .091 9.118 **

Psychologica
l Well-being

→ PW 1 .773 Fix -

.908 .711→ PW 2 .697 .077 12.338 **

→ PW 3 .771 .078 13.692 **

→ PW 4 .776 .077 13.778 **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그렇다(5)’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아질
수록 학교생활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3.4 여가활동 관여도
여가활동 관여도는 강명보와 문상정(2017)이 사용한 

척도[57]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값을 
도출한 결과, 0.768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
이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여가활동 관여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는 남성이 41.9% 

(139명), 여성 58.1%(193명)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2학
년이 32.5%(108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1학년 28.6%(95명), 3학년 27.1%(90명), 4학
년 11.7%(39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은 인문사회
계열이 46.1%(153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상
계열 19.0%(63명), 예체능계열 16.0%(53명), 이공계열 
13.6%(45명), 자연계열 5.4%(18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월평균 수입은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이 
44.6%(148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
으로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0.5%(68명), ‘600
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18.1%(60명),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3.3%(44명), ‘1,000만원 이상’ 
3.6%(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특성으로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은 문화예술 관람이 19.0%(63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컴퓨터 게임 18.1%(60명), 취미활
동 17.5%(58명), 문화예술 활동 14.2%(47명), 휴식활동 
13.9%(46명), 관광 12.0%(40명), 스포츠 관람 5.4%(18
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빈도는 ‘월 1
회 이하’가 48.5%(151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
고, 그 다음으로 ‘월 2-3회’ 36.1%(120명), ‘주 1회’ 
13.3%(44명), ‘주 2-3회’ 1.5%(5명), ‘주 4-5회’ 0.6%(2
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다
고 여기는지에 대해 ‘부족하다’가 52.4%(174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매우 부족하다’ 23.5%(78명), ‘보
통이다’ 22.3%(74명), ‘충분하다’ 1.8%(6명) 순으로 나
타났다. 여가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이다’
가 50.6%(168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
음으로 ‘만족한다’ 31.3%(104명), ‘매우 만족한다’ 

16.9%(56명), ‘만족하지 않는다’ 1.2%(4명) 순으로 나타
났다.

4. 연구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의 측정도구인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 동

기, 심리적 행복감, 학교생활 만족도, 여가활동 관여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여가활동 참여 동기, 심리적 
행복감, 학교생활 만족도, 여가활동 관여도의 개념신뢰
도인 CR(composite reliability: CR)과 평균분산추출
지수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신뢰
도 값이 각각 기준치인 0.7이상, 0.5이상으로 나타나 모
든 측정도구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672.883, df=382, GFI=0.876, AGFI=0.849, 
RMR=0.025, IFI=0.934, RMSEA=0.048 등의 적합도
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또한 <Table 1>과 같이 요인
부하량(λ)의 값은 0.507에서 0.854로 나타남으로써 각 
요인에 대한 수렴타당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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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Life 
Satisfaction

→ SLS 1 .661 Fix -

.935 .744
→ SLS 2 .783 .098 12.049 **

→ SLS 3 .768 .099 11.870 **

→ SLS 4 .800 .099 12.247 **

→ SLS 5 .718 .096 11.240 **

Leisure 
Involvement

→ LI 1 .779 Fix -
.883 .718→ LI 2 .854 .081 13.581 **

→ LI 3 .661 .066 11.450 **

***p<.001

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 심리적 행복

감, 학교생활 만족도, 여가활동 관여도의 관계를 분석하
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 본 연구의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절
대 값 0.277에서 0.662의 범위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
과에서 변수 간에 상관계수가 0.90 이상이면 두 변수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상관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지만 0.9 미
만으로 나타났고, 첨도와 왜도가 ±2를 넘지 않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의 측정항목에 관해 개념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분석한 결과, 모든 측정항목의 내
적일관성 및 집중타당성이 성립되었으며, 법칙타당성 및 
판별타당성도 성립이 되어 제거된 항목을 제외한 본 연
구의 측정항목은 개념타당성 및 신뢰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Variables 1 2 3 4 5 6 7
1. Intellectual 
Motivation 1 　 　 　 　 　 　

2. Social 
Motivation .407** 1 　 　 　 　 　

3. Cognitive 
Motivation .662** .389** 1 　 　 　 　

4. Relaxation 
Motivation .536** .413** .500** 1 　 　 　

5. 
Psychological 
Well-being

.548** .422** .483** .454** 1 　 　

6. School Life 
Satisfaction .513** .421** .529** .521** .465** 1 　

7. Leisure 
Involvement .490** .277** .439** .393** .393** .436** 1

Mean 3.85 3.94 3.81 3.76 4.01 3.77 3.85
SD .551 .392 .578 .543 .603 .530 .648

skew -.192 1.129 -.277 .077 -.557 .138 -.404
kurtosis .812 .872 1.398 .086 1.530 .181 .397

**p<.01

Table 2. Correlation

4.3 가설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를 살펴본 결

과, =523.27, df=308, GFI=0.892, AGFI=0.868, 
RMR=0.023, IFI=0.945, RMSEA=0.046 등의 적합도
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Table 3>,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여가활동 참여 동기 중, 지적동기(β=.374, 
p<.01), 사회적 동기(β=.244, p<.01), 휴식적 동기(β=.182, 
p<.05) 요인이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 동
기가 학교생화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여가
활동 참여 동기 중, 사회적 동기(β=.205, p<.05), 인지적 
동기(β=.245, p<.05), 휴식적 동기(β=.333, p<.01) 요
인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Hypothesis S.T β S.E. C.R. P

Intellectual 
Motivation →

Psychological 
Well-being

.374 .157 2.577 * .010

Social 
Motivation → .244 .174 2.583 * .010

Cognitive 
Motivation → .021 .113 0.191 .848

Relaxation 
Motivation → .182 .126 2.215 * .034

Intellectual 
Motivation →

School Life 
Satisfaction

.042 .120 0.302 .763

Social 
Motivation → .205 .134 2.224 * .026

Cognitive 
Motivation → .245 .088 2.253 * .024

Relaxation 
Motivation → .333 .103 2.715 * .007

***p<.001, **p<.01, *p<.05

Table 3.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다음은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와 심리적 행복감 
및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여가활동 관여도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행하였다. 

다중집단분석 가운데 집단 간의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비교 실행하기에 앞서 조절변수인 집단을 이용하여 여가
활동 관여도의 평균 점수(M=3.85)를 기준으로 여가활동 
관여도가 낮은 집단(n=153)과 여가활동 관여도가 높은 
집단(n=179)으로 분리한 후에,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제
약모형(constrained model)과 자유모형(free model 
or unconstrained model)간  차이를 통해 측정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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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을 검증하였다. 각 잠재변수에 관한 모든 요인의 적
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하였
다<Table 4>. 자유 모형의 경우, =902.197, df=614
이며, 제약모형의 경우 =933.0613, df=635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모형과 제약모형의 자유도가 
21 증가하고,  차이는 ∆=31.416(df=21)으로써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
도(df)가 21일 때 ∆=32.671 이상이라면 유의한 차
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63]. 그리고 CFI, TLI, RMSEA 
등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 동일성이 확
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Division (p) df CFI TLI RMSEA /df

Free Model 902.197 614 0.913 0.901 0.038 1.465

Constrained 
Model 933.613 635 0.910 0.901 0.038 1.466

Table 4. Study model fit of free model and 
constrained model

분석에 앞서, 여가활동 관여도가 낮은 집단과 여가활
동 관여도가 높은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채택된 가설의 
경로는 [휴식적 동기요인→심리적 행복감], [사회적 동기
요인→학교생활 만족도], [인지적 동기요인→학교생활 만
족도], [휴식적 동기요인→학교생활 만족도]의 경로인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5>.

Path

Leisure 
Involvement
Low Group

Leisure 
Involvement
High Group

S.T 
β

Hypothes
is

S.T 
β

Hypothes
is

Intellectual 
Motivation →

Psychologi
cal 

Well-being

.159 No Sig. .444*** Sig.

Social 
Motivation → .704*** Sig. .096 No Sig.

Cognitive 
Motivation → .105 No Sig. .207* Sig.

Relaxation 
Motivation → .224** Sig. .364*** Sig.

Intellectual 
Motivation →

School Life 
Satisfaction

.127 No Sig. .103 No Sig.

Social 
Motivation → .186** Sig. .283* Sig.

Cognitive 
Motivation → .247** Sig. .342** Sig.

Relaxation 
Motivation → .149* Sig. .499*** Sig.

***p<.001, **p<.01, *p<.05

Table 5. Research hypothesis analysis result between 
high group and low group in leisure 
involvement

다음으로, 여가활동 관여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에서 공통적인 유의한 경로들의 조절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으로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가활동 관
여도가 낮은 집단과 여가활동 관여도가 높은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경로의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해 경
로를 동일하게 제약한 후, 자유모형과 제약모형 간 차이
를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다음의 Table 6과 같다.

Path Constrained  df △/df Sig.
Free Model 902.405 616  -  -

Cognitive 
Motivation → Psychological 

Well-being 907.598 617 5.193 Sig.

Social 
Motivation → School Life 

Satisfaction 907.238 617 4.833 Sig.

Cognitive 
Motivation → School Life 

Satisfaction 907.249 617 4.844 Sig.

Relaxation 
Motivation → School Life 

Satisfaction 910.854 617 8.449 Sig.

Table 6. Results of multi-group analysis of high-group 
and low-group participation in leisure 
involvement

분석 결과 여가활동 관여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인된 경로는 [휴식
적 동기요인→심리적 행복감], [사회적 동기요인→학교생
활 만족도], [인지적 동기요인→학교생활 만족도], [휴식
적 동기요인→학교생활 만족도]로 나타났다. 자유도(df)
의 차이가 1일 때 △=3.84보다 클 경우 한 쪽 집단의 
β 값이 더 크다고 설명할 수 있다[63].

[휴식적 동기요인→심리적 행복감]의 경로에서는 여가
활동 관여도가 높은 집단의 경로(β=0.364)가 여가활동 
관여도가 낮은 집단의 경로(β=0.22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
회적 동기요인→학교생활 만족도]의 경로에서는 여가활
동 관여도가 높은 집단의 경로(β=0.283)가 여가활동 관
여도가 낮은 집단의 경로(β=0.186)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지
적 동기요인→학교생활 만족도]의 경로에서는 여가활동 
관여도가 높은 집단의 경로(β=0.342)가 여가활동 관여
도가 낮은 집단의 경로(β=0.24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휴식적 
동기요인→학교생활 만족도]의 경로에서는 여가활동 관
여도가 높은 집단의 경로(β=0.499)가 여가활동 관여도
가 낮은 집단의 경로(β=0.149)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
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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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차이검증
다음 Table 7은 여가활동 관여도 집단에 따라 여가활

동 참여 동기, 심리적 행복감,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여가활동 관여도 집단에 따라 여가활동 참여 동기, 심리
적 행복감, 학교생활 만족도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여가활동 관여도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난 변수로는 여가활동 참여 동기의 하위요인인 
지적 동기(t=-8.028, p<.001), 사회적 동기(t=-5.017, 
p<.001), 인지적 동기(t=-7.599, p<.001), 휴식적 동기
(t=-6.712, p<.001)와 심리적 행복감(t=-6.339, p<.001), 
학교생활 만족도(t=-7.583, 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에서 여가활동 관여도가 
높은 집단이 여가활동 관여도가 낮은 집단보다 해당 변
인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직급 N M SD t

Leisure 
Participati

on 
Motivation

Cognitive 
Motivation

Leisure 
Involvement
Low Group

153 3.61 .507

-8.028***

Leisure 
Involvement
High Group

179 4.06 .503

Social 
Motivation

Leisure 
Involvement
Low Group

153 3.83 .299

-5.017***

Leisure 
Involvement
High Group

179 4.04 .436

Cognitive 
Motivation

Leisure 
Involvement
Low Group

153 3.57 .556

-7.599***

Leisure 
Involvement
High Group

179 4.02 .515

Relaxation 
Motivation

Leisure 
Involvement
Low Group

153 3.56 .466

-6.712***

Leisure 
Involvement
High Group

179 3.94 .545

Psychological 
Well-being

Leisure 
Involvement
Low Group

153 3.80 .612

-6.339***

Leisure 
Involvement
High Group

179 4.20 .533

School Life Satisfaction

Leisure 
Involvement
Low Group

153 3.55 .464

-7.583***

Leisure 
Involvement
High Group

179 3.96 .511

***p<.001, **p<.01, *p<.05

Table 7. Differences between high group and low 
group in participation in leisure 
involvement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와 
심리적 행복감 및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여가활동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대학생 3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AMOS 23.0, SPSS 23.0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 중, 지적동기, 사

회적 동기, 휴식적 동기 요인이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9,50]에서 여가활동 참여 
동기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의 여가
활동 동기 요인 중 지적, 사회적, 휴식적 동기 요인이 심
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어 대학생의 여가활동에서 이런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
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가 학교생활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여가활동 참여 동기 중, 
사회적 동기, 인지적 동기, 휴식적 동기 요인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50,53,54]
에서 여가활동 참여 동기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대학교에서는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을 권장하고 사
회적, 인지적, 휴식적 동기 요인을 강화함으로서 학교생
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셋째,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와 심리적 행복감 
및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여가활동 관여도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면, [휴식적 동기요인→심리적 행복감], [사
회적 동기요인→학교생활 만족도], [인지적 동기요인→학
교생활 만족도], [휴식적 동기요인→학교생활 만족도]의 
경로에서 여가활동 관여도가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였고, 모든 경로에서 여가활동 관여도가 높은 집단의 영
향력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여가
활동 관여도 집단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 동기, 심리적 행
복감,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요인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여가
활동 관여도가 높은 집단이 여가활동 관여도가 낮은 집
단보다 해당 변인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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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가활동 관여도가 여가활동 참여와 만족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가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
[56,58]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즉, 여가활동 관여도가 높
은 집단은 여가활동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휴
식이라는 여유를 갖게 됨으로서 긍정적인 삶을 추구하
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기
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가 심리적 행복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동기와 심리적 행
복감,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여가활동 관여도가 
조절효과를 한다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의 심리적 행복감과 
학교생활 만족도는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 동
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와 여가생활 영위를 위한 학교차
원에서의 ‘행복프로젝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재학생들의 ‘행복점수 
및 지수’를 측정하여 전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고 행복한 
학교생활로 인한 대학생들의 자부심과 소속감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금의 대학현실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학과의 구조조정 및 지방대학의 
위기감 고조. 그리고 대학생 개인적으로는 학업과 취업 
등 다양한 학교를 둘러싼 매우 어려운 내·외부적 환경에
서 놓여있다. 이런 때일수록 행복한 학교분위기 및 대학
생 개개인의 행복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을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실천된다면,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은 보다 아름답고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서울·경기 지
역의 대학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전국 소재 대학 및 2, 3년제 대학생들과의 비교
를 통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 이외에 전공학과, 학
년 등에 따라 대학생들의 행복감, 학교생활 만족도 등이 
차이가 날 것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참여 동
기 이외에도 인구통계적 특성과 여가활동과 관련된 지
출, 시간, 여가활동 참여빈도 등 여가활동 특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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